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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강

● 작가

● 저서: <그 길 끝을 기억해>, <나의 아름다운 성당기행>, 

                     <나쁜 엄마 심리학>, <왜 나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을까> 등

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며 사는 것은 다르

다. 감정대로 사는 것과 감정에 충실한 것 역시 다르다. 평소 자

신의 감정에 친숙한 사람이면 오히려 감정이 얼마나 어이없을 

만큼 변덕스러운지 잘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. 당장

에 나를 휘감고 불태우려 드는 감정일수록 가만히 지켜보고 가

라앉히려 노력해야 한다. 감정은 사람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동

력이 되기도 하지만, 중요한 순간에 미친 짓을 유발하는 기름이

기도 하다. 감정을 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면, 그건 

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. 감정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

사실을 보는 눈, 그리고 별개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자신을 잃어

버리지 말아야 한다.

조은강의 <마흔 이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> 중에서

감정을 빼고


